
다이와보노이 - 광석의 마이너스 이온으로 신소재 개발  

다이와보노이는 원적외선(遠赤外線)을 방사(放射)하고 흡수(吸收)하는 천연 

광석을 가루로 만들어 천의 표면에 가공한 기능 소재 “상암욕(爽岩浴)”을 개

발하고, 2007년 추동절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암반욕(岩盤浴) 붐

으로 유명해진 북해도(北海道)의 천연 광석(天然鑛石) ‘신천석(神天石, black 

silica)’을 마이크로 사이즈(micro size)로 갈아서 후가공(後加工)으로 섬유에 붙

여준다. 

“블랙 실리카”는 규산(珪酸)을 주성분으로 하여 탄소(炭素)와 극소량(極少

量)의 미네럴(mineral)이 들어 있는 검은색의 천연 광석이다. 원적외선과 마이

너스 이온을 방출하며, 암반욕이나 수질 정화(水質淨化), 농업에도 용도를 넓

히고 있다. 

이 회사는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몸을 속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암반욕의 

이치를 알아내고 활용하여 신소재를 개발하였다. 마이너스 이온을 방사하는 

광석을 활용한 기능 소재 “이오리나”를 이미 상품화하고 있어, 기술면에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자체 시험에서도 상암욕이 원적외선을 방사함으로써 생지(生地)가 일반품

보다도 높은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용도는 속옷이나 나이티, 

침구 등으로 되어 있다. “블랙 실리카”의 가루를 무늬에만 가공해 주는 방법

으로, 검은 색을 의장에 살리고 있다. 세탁 내구성도 좋고, 따스한 온도를 유

지해주므로 일반 가정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제 개발부

에서는 추천하고 있다. ♣ 


